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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Pfizer, 청와대 홍보담당 이진씨 영입

한국Pfizer는 청와대에서 홍보업무를 수행한 이진(40)씨를 임원으로 영입했다고 7월3일 밝혔다.

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5년 초까지 청와대 홍보담당으로 활동한 이진씨는 대외협력부 부서장(이사급)으로 

정부를 상대로 한 대관(對官) 업무와 기업․의약품 홍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진씨는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은 뒤 블룸버그 통신

과 국내 인터넷 언론 등에서 활동했다.

Pfizer의 인사는 특히 의약품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․미국간 긴

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주목된다.

정부는 현재 의약품 선별보험등재제도(포지티브 시스템)를 도입해 신약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우

수한 의약품만 보험의약품으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글로벌제약기업들은 신약에 

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서한기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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